
윤성원 차관,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건설안전관리 집중 강화

- 2022년 현장점검 15% ․안전컨설팅 확대, 안전캠페인 활성화 등 추진 -

□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2월 22일 권역별 안전관리 실적과

내년 계획을 점검하기 위한 ‘21년 하반기 중앙건설안전협의회를

주재하였다.

* 정부,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 소속된 25명의 위원으로 구성(매년 2회 개최)

□ 윤성원 차관은 내년 중대재해법 시행에 맞추어 소속 산하기관 및

건설업계 관계자에게 강도 높은 안전관리를 주문하였다.

ㅇ 특히, 여전히 건설분야 산재사망사고가 전체 산업의 절반 이상을

차지하는 등 일선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가 부족함을 지적하며, 근본

적인 안전의식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.

* 산업재해 사고사망자(고용노동부, ’21.9월 기준) : 전산업 678명 건설 340명

ㅇ 이를 위해 지방국토청, 국토안전관리원의 현장점검을 확대*하고,

안전역량이 다소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, 스마트

안전장비** 지원 사업과 안전 캠페인도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다.

* ’21년 19,600개소 → ’22년 22,600개소(15% 확대)

** 위험예고 장비(헬멧 등), 원격변위 계측기, 지능형 CCTV, 충돌방지 장치 등

- 이와 함께, 고용노동부,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력도

요청하는 등 범정부적인 건설안전 정책 필요성도 강조하였다.

□ 마지막으로 윤 차관은 동절기ㆍ연말에 화기사용으로 인한 화재ㆍ

질식, 공사기한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작업으로 사고 우려가 높은

만큼, 사전점검ㆍ교육 등 현장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거듭 당부

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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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 건설안전협의회 개요

□ 중앙건설안전협회의회와 산하 5개 권역별 건설안전실천협의회로 구성


